
해외 에너지 개발투자 지원 확대
산자부 , 20 10년 지원비율 50% 목표 … 116개 자원개발 진행중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특별예산에서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비중을 강화해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한 균형적인 정책포

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 개발 예산을 2001년 1734억원에서 2002년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단계 투자소요의 일정부분을 채무보증으로 지원해 부족한 정부의 지

원을 보완할 계획이며,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액의 22.2%에 불과한 정부의 지원비율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

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일 석유개발 정부지원 비교 (단위: 1000b/d, 억달러, %)

구 분 원유 도입량 개발투자비 융자 및채무보증 비 중

한국 (19 99 ) 2 ,3 95 29 6 20 .7
일본 (19 97 ) 4 ,6 8 1 4 7 0 26 0 55 .3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자원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해 총 214개 사업에 진출해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116개

사업이 진행중이다.

석유·가스 사업은 21개국에서 53개 사업(생산 16·개발 6·탐사 31)이 진행중이고 확보한 가채매장량은 8

억4700만배럴이다. 1999년 기준 자주개발수입율은 1.7%, 자주개발수입량은 1500만배럴이다.

유연탄 및 광물자원은 26개국에서 63개 사업(생산 13·개발 32·탐사 18)이 진행중이며, 확보한 가채매장량

은 유연탄이 12억4100톤, 동광은 500만톤 등이다. 1999년 기준 자주개발수입율은 유연탄 23.1%, 동광이 9.8%이

다.

개발원유 단가와 구매원유 단가 비교



2000년 6월말 기준 총 투자실적은 44억5100만달러이며, 이 중 65.4%인 29억1000만달러가 회수됐다. 마리브

유전 투자액 6억5800만달러에서 13억5600만달러를 회수해 투자 회수율이 206%를 기록했다. 파시르탄전은 투

자액 3억400만달러 중 2억8800만달러를 회수해 투자회수율이 95%이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또

현행 자원공급방식이 자원 직수입에 편중돼 있고 국내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아직 유치단계여서 수익성이 미흡

하며, 민간기업의 참여여건이 악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해외에서 개발된 광물자원의 국내 수요처 확보 곤란, 자원개발산업의 핵심역량인 전문 경영능력과

기술력 부족, 체계적인 사업지원 미흡 등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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